
 

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 
 

08/05(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1:1-5 

 

1.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Before & After 를 한가지씩 나누어 주십시오. 
 

 

 

 

2.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별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자신과 연결될 때 가능해 집니다. 최근에 선포된 말씀이

나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경험한 ‘찔림’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3. 우리는 보통 ‘말씀을 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역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빛 

이시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실체와 만나면서, 어둠인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고,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천지창조 직전은, “(창1: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

현됩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예수님이신) 말씀이 임하므로, 놀라운 창

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א רָּ 의 창조입니다. 그 어떠한 조’בָּ

건과 재료가 요구되어지지 않는, 오직 ‘말씀’을 통한 창조(변화)입니다. 우리의 인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갈2:20).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원분들과 ‘변화’에 대하여 나누실 때는, (주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예수

님)을 통한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주십시오. 행동, 가치관, 꿈과 비전

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물을 버린’ 구체적인 사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온전히 ‘나’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목원들이 계시다면, 다른 목원이나 목자의 눈

에 비춰진 ‘그 분의 (구체적인)변화’를 언급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변화의 근원

인 말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만약 구원의 확

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목사님 설교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의 경험이 없

으신 상태에서, 그저 ‘은혜 받았다’ ‘좋았다’는 표현에 머물러 계신 목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목자부부나 예비목자부부

가 먼저 나눠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찔림 or 깨달음 or 인도하심 등)임했는지,  

2) 임한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갔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나눠 주시면, 목원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2번째 부분

(임한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셔서, 목원들도 깨달음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빛(조명)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임한 ‘자기 자신’입니다. 어쩌면 말씀이 조명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대하는 자신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자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은 필

연적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읽는 ‘주체’로 출발된 자신이, 말씀으로 비춰지

는 ‘객체’로 이동(transition)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오래도록 머물고, 기다리다보면, 그 빛 되신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목원들의 태도중에, ‘지적인 열심’만 있었다면, 말씀이 주체이며 

우리가 객체이기에, ‘능동적 피동성’의 자세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기대하

며) 말씀 앞에 머무는 중요성을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가 조명된 사례를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2번의 질문과 병행하여 진행하

셔도 됩니다.)        


